
主要 經濟 懸案

VIP 금융 전쟁과 소득 양극화

1. 국내 부유층 시장의 성장 현황과 배경

(성장 현황) 전 세계적으로 부유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부유층 시장도 외환위기 이후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부유층의 정의) 부유층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금융기관이나

컨설팅 회사들은 경험적, 수익 극대화 기준 등에 입각하여 자사에 적합한

분류 기준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

·미국 FRB(Federal Reserve Bank)의 경우 연간 소득 10만 달러 이상이면서

순자산이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를 부유층으로 정의함

·미국의 생명보험 마케팅 연구소(LIMA)에서는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25만

달러 이상인 가구를 부유층으로 정의함1)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자료 빈약으로 부유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임. 다만 한국은행, 연구소 등에서 발표

하는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유층 시장의 급성장을 판단할 수는 있음

- (한국은행) 5억 원(약 45∼50만 달러) 이상을 거액 예금으로 가정할 때,

2004년 6월말 현재 거액 저축성 예금액은 180조원으로서 전체 저축성 예

금의 37%이며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는 추세임

·5억 원 이상 저축성 예금은 2004년 6월 현재 1998년 말 대비 261.8% 증가

하여 이 기간 중의 전체 예금증가율인 127.4%를 크게 상회하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5억 원 이상 저축성 예금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상품 단위가 커질수록

계좌 수는 줄어들고 예치 금액은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음

·특히 50억 원을 초과하는 저축성 예금은, 5억원 초과 저축성 예금 계좌(6만

6천 계좌) 내의 비중은 8.2%에 불과한데 비해 5억원 초과 저축성 예금 금

액(18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를 상회함. 즉, 거액 자산가도 양극화

내지 차별화되는 양상임

1 25만 달러 이상 50만 달러 미만 보유 가구를 대중 부유층(mass affluent), 50만 달러 이상 100만
달러 보유 가구를 일반 부유층(mass affluent), 100만 달러 이상 500만 달러 미만 가구를 부유층
(high-net-worth), 500만달러이상가구를최고부유층(pentamillionaires)으로세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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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초과 거액 은행 수신 계좌 추이 >

(단위 : 천좌, 조원)

98 99 00 01 02 03 04.6

저축성예금
계좌수 27.8 41.6 46.9 54.7 60.0 67.5 66.0

금액 49.2 95.7 116.0 131.8 148.2 173.9 180.0

(정기예금)
계좌수 14.0 26.2 33.1 35.6 42.0 45.3 45.3

금액 35.4 66.6 83.4 89.2 103.8 117.8 127.0

금전신탁
계좌수 40.3 22.8 8.9 9.4 9.6 7.4 6.6

금액 67.0 43.7 23.3 28.5 33.0 28.2 24.6

CD
계좌수 3.2 2.5 2.0 2.1 3.0 4.1 4.6

금액 14.0 14.2 13.2 14.5 23.3 33.8 38.1

자료 : 한국은행

< 5억원 초과 거액 계좌 세부내역 >

(단위 : 10억원, 좌,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20억원초과∼
50억원이하

50억원초과 합계

저축성예금 계좌수 37,718 (57.2) 14,034 (21.3) 8,812 (13.4) 5,399 ( 8.2) 65,963

금 액 30,502 (16.9) 20,263 (11.3) 29,975 (16.7) 99,260 (55.1) 179,999

(정기예금) 계좌수 25,818 (57.0) 9,083 (20.1) 6,470 (14.3) 3,928 ( 8.7) 45,299

금 액 23,163 (18.2) 13,775 (10.8) 22,409 (17.6) 67,678 (53.3) 127,024

(기업자유예

금)
계좌수 4,995 (45.3) 2,965 (26.9) 1,764 (16.0) 1,312 (11.9) 11,036

금 액 3,672 ( 8.3) 4,429 (10.0) 6,121 (13.8) 30,017 (67.9) 44,239

(저축예금) 계좌수 4,058 (72.4) 1,108 (19.8) 354 ( 6.3) 83 ( 1.5) 5,603

금 액 2,677 (44.7) 1,462 (24.4) 1,026 (17.1) 818 (13.7) 5,983

금 전 신 탁 계좌수 3,474 (52.7) 1,545 (23.4) 841 (12.8) 734 (11.1) 6,594

금 액 2,656 (10.8) 2,307 ( 9.4) 2,753 (11.2) 16,910 (68.7) 24,625

C D 계좌수 864 (19.0) 309 ( 6.8) 466 (10.2) 2,920 (64.0) 4,559

금 액 657 ( 1.7) 492 ( 1.3) 1,876 ( 4.9) 35,041 (92.1) 38,065

자료 : 한국은행
주 : ( )내는 5억원 초과 거액계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2) 2004.6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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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개발원) 국내 상위 10% 부유층은 65만 가구로 이들 순금융자산은

2003년 298조원, 2004년 320조원, 2008년 423조원으로 연평균 7% 이상의

성장을 예상

·나머지 90% 일반 가구의 순금융자산은 2003년 현재 129조원이며 부유층

가구와 일반 가구의 가구당 순금융자산은 20.7배 차이

·최근 발표된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내 부유층의 순 금융

자산 추이는 연 7%이상의 견조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됨

< 국내 부유층의 순금융자산 전망 >

2004 2005 2006 2007 2008

전체 부유층 (조원) 319.7 342.8 367.6 394.3 422.8

1가구당 평균 (억원) 4.92 5.27 5.65 6.06 6.50

자료 : 보험개발연구원, 2004. 3
주 : 부유층 가구는 순금융자산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구로 정의하였으며,

1992~ 2001년간 미국의 연평균순자산증가율을 적용하였음

- (보스턴 컨설팅) 2003년 국내에서 금융자산 100만 달러(약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개인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6만 5천명 수준으로 추정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 규모는 약 290조원으로서 개인 보유 금융자산

의 30%에 육박함

(성장 배경) 최근 국내 부유층 금융시장이 성장하면서 각광을 받는 것은

부유층 성장 및 자산형성기 도래, 금융기관의 영업 차별화 전략 때문임

- (새로운 부유층 성장) 외환위기 이후 소득 및 자산 수익률의 차별화 영향

으로 새로운 부유층이 등장함

·1990년대 이후 기업간 수익성 격차가 확대되고 성과급 체제가 정착되면서

고소득 연봉자가 급증함

·외환위기 직후 채권 수익률이 급증하면서 채권을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는

거액 자산가들의 재산이 급증한 바 있으며, 주식 투자 활성화 및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으로 새로운 부유층이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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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형성기의 도래) 일정 정도 자산을 축적한 戰後 베이비붐 세대들이

1990년대 말 이후 본격적인 자산 형성기에 돌입하면서 자산관리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음

·의학 발달, 출산율 감소 등의 영향으로 1999년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化 사회로 진입했으며, 2020년 고령사회로 진입할 예정임

·수명이 늘어난 부유층 세대들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자산

축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 (금융기관의 선택과 집중 전략) 초저금리 및 저성장 시대의 도래, IT기술

의 발달 등으로 금융기관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부유층 시장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함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은 상대적

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데다, 예금-주식-보험 등의 교차 판매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경기에 둔감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가 가능함

·예컨대, 은행 수익의 80%가 상위 20%의 부자고객에서 발생함

·부유층 고객들은 연대감, 소속감 등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해당

고객 커뮤니티 전체를 충성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고, 한번 맺은 기존고객

의 인연이 다음 세대 연결 가능성이 높음

2. 문제점

부유층 시장이 커지면서 PB(Private Banking)와 같이 자산관리 상품을 판

매하는 영업 부문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상대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국내

금융기관이 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금융산업이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 개인 자산관리에 노하우가 축적된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

고 있으나 국내 금융기관의 대비가 미흡하여 당분간 수익성 개선을 기대

하기는 어려움

·2004년 7월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은행이 한국씨티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영업을 본격 가동하였으며, 2005년 1월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Standard Charted Bank ; SCB)도 제일은행을 전격 인수함

비단 은행권뿐만 아니라 프랭클린템플턴, 슈로드, 푸르덴셜, PCA 등 해외 유수



主要 經濟 懸案

투신사들도 이미 국내에 진출하였고, 최근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인 피델러티

등도 국내 간접투자시장에 본격 진출 채비 중임

과거 씨티은행 국내 지점의 가계 수신 분야의 비중은 1%에 불과하였지만 최근

프라이빗뱅킹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7~8% 수준임(한은 보도자료)

씨티은행은 이미 해외에서도 2001년 11월, 멕시코 2대 은행인 바나멕스 은행을

인수한지 2년 만에 빈부격차가 심한 멕시코의 부유층을 집중 공략함으로써 영업

수익 34% 증가, ROA 3.2%라는 놀라운 수익을 기록한 바 있음

현재 아시아 프라이빗뱅킹 시장의 70%가 시티, UBS, HSBC, SCB등 미국, 스위

스, 유럽 국가의 은행에 의해서 점유된 상태임

·그러나, 국내은행은 아직 자산관리, 또는 프라이빗뱅킹 영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착되지 못해 기존 거액고객의 이탈방지 차원에서 VIP뱅킹이나

단순한 自行 수신상품을 판매하는 구색 갖추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대형 증권사 및 일부 중형 증권사들도 랩어카운트(Wrap Account)를 이용

하여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자산을 관리할 채비를 갖추고 있으나,

증권사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아직까지 판매 실적이 저조함

*자산관리(Wrap Account) 수익이 증권사 영업순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임

- 특히, 준비가 미흡한 국내 금융기관들이 부유층 선점을 위해 고비용-저수

익 경쟁에 몰두할 경우 금융산업의 건전성도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최근 금융기관들은 자산관리 부문 영업력 확충을 위해 조직정비, 글로벌

경쟁기반 강화, 여신관리체제 정비, 상품개발역량 강화, 전문가 양성, 고객

중심의 마케팅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고 있음

·반면, 최근 은행권들은 역마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은행권의 특판 예금 등 고객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이러한 가격 경쟁은 상대적으로 자산 운용에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증권사들의 영업력 위축을 야기할 뿐 아

니라 치열한 가격 경쟁을 야기하여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음

지나친 부유층 공략 전쟁과 소액 자산관리 소홀 등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

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소액 자산관리 경시) 금융기관의 소액 자산관리 경시에 따른 소액 예금

수익률 저하, 자산 수익률 양극화 등으로 서민 가계의 자산관리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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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질 것임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거래 규모가 큰 부유층에게는 높은 수익률과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거래 규모가 작은 저소득층 가계에 대해서는 낮은

수익률만을 제시함으로써 예금 수익률이 양극화될 수 있음

·최근 상대적으로 수익률 높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제 2금융권 수신의 경우도

경영 악화 등으로 안정성에 대한 소액 예금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더욱이, 주식, 부동산도 우량주 여부, 평(坪) 수 등에 따라 가격과 수익률이

차별화되고 있어 서민 가계의 주식·부동산 투자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음

- (기업금융 위축) 자산관리 영업 확장으로 기업금융의 상대적 위축이 우려

·금융기관들이 부유층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유층 사금고 역할을 담당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경우 상대적으로 위험성 높은 중소기

업 대출 등은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소득 격차 확대) 이처럼 금융기관이 서민 가계의 자산 축적이 어려워질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득분포 하위 60%의 소득 점유율이 상위 20%의 소득

점유율을 상회하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역전되면서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소득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40%수준으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금융기관의 부유층 공략이 심화되면서 더욱

확대될 것임

< 국내 도시근로자 소득분포 >

료 : 통계청



主要 經濟 懸案

3. 대응과제

(정부) 금융기관 간 조화로운 성장을 유도하고, 부유층 고객 뿐 아니라 서

민과 중산층 모두 균형 성장이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증권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로 증권사의 경쟁력을 높여 안정성 높

은 은행과 자산운용 노하우가 축적된 증권업 사이의 균형 발전을 유도함

·정부가 개별 증권사의 제휴 및 합병 등에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증권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있는 투자은행 탄생을 유도함

·증권 규제의 네거티브화 조속 시현, 증권사의 수신기능 조기 활성화 등으

로 영업 자율화 도모

- 부유층 고객의 불법 외화 송금 차단 및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세제 지원

등으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

(금융기관) 종합자산관리 산업을 지향하되 가격 경쟁보다는 금융기관간

상호 협조로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며,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자산관리업과 VIP뱅킹을 구별, 다원화하고 해당 은행의 금융상품만 제공

하는 차원을 벗어나,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을 중개하는 역할도 담당함

·각 금융기관의 노하우가 축적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다른 금융기관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 기업금

융에 대한 투자로 지속 가능성 높은 수익원을 발굴해야 함

·우리나라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일원으로서 성장 원천은 풍부한 반면, 기

업금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부족함

·따라서 자금 운용 측면에서는, 장기적이고 지속력이 높은 국내 기업금융

부문에 많은 역점을 기울이면서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박덕배 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